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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성,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터넷 이용: 2004년과 2009년 

생활시간조사자료의 활용

정재기*

본 연구는 5년의 시차를 둔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정보화의 확산에 따른 인터넷 이

용행태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인터넷 활용격차에 대한 논의와 기술혁신과 정보격차의 수준

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터넷 이용빈도, 인터넷 활용의 다양성, 그리고 정보지향

적 및 검색지향적 인터넷 활동시간의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적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첫째, 전반적으로 인터넷 이용 빈도는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활동의 다양성 역시 증가하

였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가 한국사회에서도 발견되었다. 셋째, 인터

넷 이용의 빈도와 다양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인터넷 활용패턴의 

차이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짐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화의 진전이 자동적으로 정보이용격차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핵심단어: 인터넷, 생활시간조사, 정보격차, 컴퓨터 게임, 검색

Ⅰ. 들어가며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치적 참여, 기업간 경쟁 등 공적인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형성 및 유지, 문화 콘텐츠의 생산 및 소비 등 사

적인 삶의 양식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낳고 있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

터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정보화를 추진한 결과, 상대적으로 정보화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현재 5가구 중 4가구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3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보급률은 2000년 44.7%에

서 2010년 77.2%에 달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0). 또,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이 절반에 가까운 49.3%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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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인터넷이 일상생활에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보화진흥원, 

2010).

그러나, 정치참여나 경제활동, 사회적 교제나 문화적 향유에 있어서 인터넷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수록,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효율적으로 활용

하지 못하는 이들이 경험하는 불리함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

들이 기존의 위계질서 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면,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보화와 함께 심화되어 재생산될 가능성 역

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사회의 각 계층에 일

정 수준 이상의 정보화 기기에 접근 활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정보화

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 즉 정보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 때문에, 다양한 기관에서 국민들이 정보통신기

술을 사용하는 정도와 다양한 계층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정보문화진흥원, 2010). 이들 조사들은 일반적인 설문응답에 기초하여 인

터넷 기기보유, 이용목적, 이용시간 등을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

문응답에 기초하여 특정행위의 행동시간을 묻는 것은 편이(Bias)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행위자는 이들 행동을 연상하고, 행동시간을 대체적으로 계산한 후, 

다시 이를 하루나 일주일 등 특정단위로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

이다. 그래서 이들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노동시간이나 가사노동 시간 등을 과

대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obinson and Godbey, 1997; Lee and Waite, 

2005; 유성용, 2008). 이러한 설문항목에 기초한 시간추정의 대안이 시간일지의 

방법이다. 응답자들은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나누어져 있는 일지에(보통 어제의) 

24시간 동안 자신이 종사한 행동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상대적으로 ‘기억편향 

(Recall Bias)’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보고하려는 성향(Social 

Desirability)’으로부터 자유로워 다양한 분야의 행동시간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Robinson and Godbey, 1997; 손문금, 2010; 차승은, 2010).

본 연구는 5년간의 시차를 두고 수집된 대표성 있는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

석함으로써, 한국인의 인터넷 이용시간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을 시도

한다.

분석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정보격차연구의 관심의 전환과 관련

이 있다. 초기의 정보격차관련 연구가 이용자들 간의 인터넷행위의 동질성(Nie 

and Ebring, 2000)을 전제로 접근의 문제에 주목한 반면에, 이후의 연구들은 같

은 인터넷 이용자들 간의 인터넷 이용의 차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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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지향적인 행동인 ‘컴퓨터를 이용한 검색’과 오락지향적인 행위인 ‘게임

시간’에 미치는 여러 변인들의 영향을 특히 교육과 소득, 성별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펴볼 것이다. 둘째, 첫 번째 쟁점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혁신의 확산

과 따른 정보격차의 추이에 따른 쟁점이다. 정보격차에 관한 낙관적인 입장이 

정보화의 진행에 따라 정보격차가 감소될 것을 예상하는 바와 달리, 일부의 비

관적인 입장은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개별화된 특성으로 인해 정보화의 진

행에도 불구하고 정보격차는 상존하거나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

고 있다(Norris, 2001).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별요인에 따

른 인터넷 이용행태의 차이가 심화되었는지 아니면 감소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의 배경에 대해 보다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3장

에서는 자료의 성격과 변수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 후, 분석결과가 4장에 제시

될 것이다. 연구결과에 기반한 논의와 연구의 한계가 5장에 제시될 것이다.

Ⅱ. 기존연구의 검토 및 연구문제의 설정

1. 정보격차: 접근에서 이용으로

정보격차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은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입이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불평등의 양상을 줄이고자 하는 지향에서 출발한다. 즉,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보다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도입을 통해서, 많은 유용한 정보는 

더욱 쉽게 검색되고 저장될 수 있으며, 정치적‧사회적 참여의 비용은 획기적으

로 감소할 여지가 발생하였다. 또,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공간과 시간을 넘어

선 사회적 소통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쟁점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의한 

혜택이 교육이나 소득 등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이미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

람들에게 주로 전유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리스는 인터넷이 기존체

제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

공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정치참여는 많은 경우에 이미 정치적으로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Norris, 2001).

초기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관한 연구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자(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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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할 수단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격차)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이들 간의 이분법적 구분에 주력하였다. 컴퓨터와 인터넷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수와 성, 연령, 소득, 교육수준 등에 따른 변이에 관심

을 가진 것이다1). 

이러한 양적 접근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미국 및 서구의 발전된 국가에서

는 21세기에 들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의 차이는 더 이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연령 및 사회경제적 지위

에 따른 접근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Van Dijk, 2006), 상대적으로 소득

과 교육의 효과가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년

의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70.2%이고 장애인, 농민, 저소득층 등 취약계

층의 평균이 24.9%로 약 45%의 차이를 보인데 반해, 2010년에는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8.3%, 취약계층의 그것은 44.3%로 약 30%가 넘는 차이를 보

여주고 있다. 이러한 비교는 접근격차의 측면에서의 정보격차는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정보격차 실태

지수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접근격차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소득이나 교육보다도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정영호․이혜미, 2010).

접근격차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적 노력은 그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보

격차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보편적 접근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3)은, 이용자 측면의 특성

을 간과한 기술결정론적 관점이며, 공급자 관점의 편향이라는 것이다(Van Dijk, 

2005; 박해광, 2003). 이러한 문제점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보다 심각한 것이 

된다. 몰나(Molnar, 2003)는 정보기술의 확산단계에 따라 정보격차의 문제의식

이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초기 도입기에는 접근 가능자와 불가능자의 격차인 

정보 접근 격차가, 도약기에는 이용자와 비 이용자의 격차인 양적인 정보활용

격차가 문제시되면, 포화기에 이르면 이용자들 내부의 질적인 정보활용격차가 

쟁점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기의 정보기술 이용자들이 특정한 사회경

제적 및 인구학적 속성을 가진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었다면, 기술의 확

1) 이러한 개념적 정의 및 연구관심은 보편적 서비스의 전통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Dimmagio and Hargittai, 2001). 다시 말해, 전화를 지역에 관계없이 적정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적 지향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2) 한국은 컴퓨터 보급률 인터넷 사용자 수 등으로 구성된 ICT 개발지수에서 전세계 159개 회원국 

중 3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3) 이러한 관점은 일단 인터넷을 이용하기만 하면, 그 사용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나이와 에브링

(Nie and Ebring, 2000)의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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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따라, 수적으로 증가한 이용자 집단 내부의 다양한 이질성, 혹은 이차적 

정보격차(Second Level Digital Divides)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시된다는 것이다

(Atwelll, 2001; Hargittai, 2002). 디마지오와 하지타이(Dimmagio and Hargittai, 

2001)는 이러한 이용자 집단 내부의 차별성을 기술적 수단, 자율성, 기술, 사회

적 지원과 목적에 따른 차이로 구분하고 있으며, 반다이크(Van Dijk, 2005)는 

이러한 이용자 집단의 다양성을 동기적 차원, 기술적 차원, 이용의 차원의 연계

성 속에서 해명하고자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김문조․김종길(2002)은 정보격차

의 차원을 정보접근성, 정보동원력, 정보의식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

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다차원적인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들은 인터넷 

이용자들 내부의 동기와 기술, 활용시간 및 활동의 다양성 등의 차이를 분석하

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만한 측면은 기

술의 다양성과 활동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들이다. 기술의 다양성에 대해서, 반

다이크는 ‘정보기술(Information Skills)’과 ‘전략적 기술(Strategic Skills)’이라는 

개념적 구분을 제안한다. 정보기술은 컴퓨터 및 인터넷의 구조를 이해한 배경

에서, 특정한 주제에 관한 정보를 발견, 선택,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전략

적 기술은 이렇게 발견된 정보를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

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기술에 대

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2. 정보격차의 배경요인

1) 사회경제적 지위

본파델리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미디어와 달리,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이질적이며 잠재적으로 무제한적 이기’이며, 인터

넷의 사용이 이전 미디어에 비해 보다 능동적이고 숙련된 이용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주목한다(Bonfadelli, 2002: 72). 따라서, 인터넷의 구체적인 활용은 

보다 개별화된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정보추구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

된 요인은 교육수준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실제로, 그는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이들은 검색 및 뉴스구독 등의 정보추구적인 활동과 금융거래 등의 서비스 목

적의 인터넷 활용이 많은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이들은 게임 등 오락의 목적

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워드와 동료(Ho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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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ie and Jones, 2001)의 연구와 매든(Madden, 2003)의 연구 역시 높은 교육

수준과 정보추구적인 활동 그리고 서비스 지향적인 활동과의 관련성을 보여주

고 있다. 

또 하지타이와 힌넌트(Hargittai and Hinnnant, 2008)는 집에서의 컴퓨터 사

용여부 및 사용기간, 직장에서의 컴퓨터 사용의 자율성 등의 요인과 함께, 교육

수준이 개인의 인터넷 정보기술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뉴스, 선거, 건강 및 금융정보, 정부 사이트, 그리고 생산품 관련 정보 사이트 

등 7개의 ‘자본증진적(Capital Enhancing)’ 사이트에 대한 방문 역시 교육수준에 

의해 영향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인구학

적, 사회경제적인 속성에 따라 인터넷 이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중 교육수준과 정보추구 활동 간의 정적인 관련을 일관되게 보여주

고 있다.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한국정보화진흥원(구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조사

한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의 자료에 기반해 있다. 국내 연구들은 (심상

완․김정석, 2001; 김태일․이경희․이재웅, 2007; 김은정․이재웅․양희인, 

2008; 정영호․이혜미, 2010) 이들 자료를 기반으로 한 활용역량, 양적활용 및 

질적활용지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김태일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에 따른 정보격차가 가장 크게 존재하고, 교육수준과 직업 및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보격차의 정도가 그 뒤를 이었으며, 성별 및 거주지

역에 따른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이

용역량 및 활용전반에 대해 분석했을 뿐,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

는 않다. 다시 말해, 다양한 요인에 따른 활용의 폭을 분석했을 뿐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정도, 특히 정보지향적 활동 및 오락지향적 활동의 

종사정도 등의 차이는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체계적으로 밝혀지고 있지 못하

다.

2) 성별차이

대부분의 새로운 기술의 도입 초기에 이러한 기술을 처음 도입하는 이들은 

대체로 젊고,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남성들이다(Norris, 2001). 인터넷 역시 예

외가 아니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의 인터넷 도입에 관한 성별차이를 연구한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비율이 낮고, 컴퓨터 및 인터

넷에 대해 낮은 자기효능성(self-efficacy)과 높은 정도의 컴퓨터 불안을 경험한

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Bimber, 2000; Durndell, Hagg and Laithwa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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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이러한 성별 정보격차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

다. 하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

이 남성에 비해 낮음으로서 인터넷에 접속할 가능성이 낮고, 남녀별 전공의 차

이나 직장에서의 컴퓨터 작업의 숙련도의 차이로 인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인

터넷에 대한 숙련 및 효능감이 남성에 비해 낮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일군의 

주장은 성-특정적(gender specific)인 인터넷의 특성을 강조한다. 일련의 입장은, 

인터넷이나 컴퓨터 관련 종사자가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남성의 가

치가 인터넷 기술 자체에 제도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Green, Owen and Pain, 

1993). 이와 관련된 다소 경험적인 주장은, 인터넷 상의 콘텐츠 자체가 남성을 

위한 것이 많고, 인터넷 상의 상호작용 역시 성인지향적이며, 전형적인 성별 고

정관념을 강화시키는 패턴인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2000년경에 들어서는, 인터넷 접근에 있어서의 남녀 차

이는 그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하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으며(Bimber, 2000; 

Norris, 2001; Losh, 2004), 2002년을 넘어서면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한 상태

에서는 여성의 인터넷 접근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의 경우도 다소 시차는 있지만 비슷한 경향이 발견된다. 정부문화진흥원의 조

사결과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지위를 통제한 상태에서 남녀 간의 정보접근지수

의 차이는 2007년부터 통계적 유의도를 상실하였다(정영호․이혜미, 2010).

그러나 인터넷 접근에 있어서 남녀격차가 사라진 것이, 남녀의 인터넷 이용 

빈도나 시간, 패턴의 차이까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빔버

(Bimber, 2000)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인터넷을 매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등 

보다 인터넷 이용빈도가 높다는 것을 보였다. 오노와 자보드니(Ono and 

Zavodny, 2003)는 마찬가지로, 접근격차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보다 다양한 종류의 인터넷 활동에 종사하며, 보다 빈번히 인터넷을 이용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와서만과 리치몬드-애봇의 연구(Wasserman and 

Richmond-Abbott, 2005)도 기본적으로는 위의 두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면서

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취미관련 사이트는 더 자주 접속하는 반면, 오락지향적 

사이트는 덜 방문하는 것을 보여,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형태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한국의 연구를 선택적으로 살펴보자. 200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남녀 간의 정

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접근과 이용의 격차는 

남성의 80% 미만에 달하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다(정숙경, 2003). 이러한 원

인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윤영민(2000)은 전업주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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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인터넷 접근률이 남녀 간의 커다란 격차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

한 바 있다(윤영민, 2000; 정숙경, 2003). 한편 김수정(2009)은 남녀 노동자들 간

의 직종별 인터넷 이용형태를 분석하면서, 사무직종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인

터넷 이용이 약간 활발하지만, 생산직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3배 더 활발

하여, 인터넷 이용률과 이용시간에 있어 남녀 간의 성별이용격차가 생산직 부

분에서 더 큼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보문화진흥원에서 수집한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를 시계열적으

로 비교한 정영호․이혜미(2010)는 앞서 언급한대로 2007년 이후부터 접근의 

남녀격차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용 및 역량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역량

의 격차는 오히려 2008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경향도 발견된다. 한편, 성별에 따

른 이용정도 및 이용성향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

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터넷 이용행태의 격차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1-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터넷 이용빈도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1-2: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터넷 이용의 다양성의 차이가 존재하

는가? 

연구문제 1-3: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터넷 이용성향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행태의 격차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1: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빈도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2: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의 다양성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3: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성향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3. 정보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추이

노리스(Norris, 2001)는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른 정보격차의 지속여부에 대해 

두 가지 대립적인 입장을 정리한다. 낙관론적 입장, 혹은 정규화(normalization 

model)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 시기에 이러한 기술 채택의 집단 간 차이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지만, 점차 뒤처진 집단이 앞서간 집단의 수준을 따라가 최종

적으로는 같은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일반적인 기술확산이론에 근거하여, 정보

격차의 문제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사라질 것으로 예측한다. 기술확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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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가격이 낮아지고, 사용이 보다 기술적으로 용이해지게 되며, 인터넷 컨텐

츠도 보다 대중의 기호에 맞춰지게 됨에 따라, 인터넷 역시 다른 매체와 마찬

가지로 보다 일반적인 대중에게 확산되게 된다는 것이다. 정보격차의 비관론, 

혹은 계층화(stratification) 모델은 기존의 기술과 구별되는, 인터넷의 다용도성

과 다기능성 그리고 행위자의 개별화된 선택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모든 대중에게 상대적, 동질적으로 사용되는 여타의 기술과 달리, 인터넷은 그 

자체로 매우 다양한 목적을 위해 쓰일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 중 어떤 

것을 선택하여 전유할지는 개별적인 행위자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크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중매체와는 달리 정보기술의 경우는 새로운 기술적 혁신이 지속적

으로 일어남에 따라,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서로 다른 이해와 욕구 그리고 결정

적으로 다른 수준의 기술수준을 가진 이들 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

임을 비관론자들은 주장한다는 것이다.

정규화모델과 계층화모델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른 정보격차의 추이에 대해 

전혀 다른 예측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체계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생활시간자료의 시계열적 비교를 통해 성, 연령, 

교육 등의 인터넷 이용행태의 차이가 5년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 이용격차의 정도는 심화되는가? 

아니면 감소하는가?

연구문제 3-1: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는 심화되는가? 혹은 

감소하는가?

연구문제 3-2: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는 심화되는가? 혹은 감소하는가? 

연구문제 3-3: 연령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는 심화되는가? 혹은 감소하는가?

Ⅲ. 연구방법

1. 자료 및 변수

1) 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통계청에서 2004년과 2009년에 실시한 생활시간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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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Korean Time Use Survey, 이하 KTUS). KTUS는 한국인들의 생활시간

을 보다 엄밀히 측정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9년 처음 수집된 이래 매 

5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표본은 다단계층화집락표집법에 의해 추출된 전국을 

대표하는 가구이며,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10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의 생활시

간을 이틀에 걸쳐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컴퓨터 이용형태와 자녀의 컴

퓨터 이용행태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자료이다. 

또, 시간일지라는 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컴퓨터 이용실태를 그 

행동시간의 측면에서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04년 

KTUS는 총 31,634명의 행위자로부터 63,268일간의 생활일지 자료를 수집하였

으며, 2009년 KTUS는 20,263의 행위자로부터 40,526개의 생활일지를 수집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들만을 분석하고자 하였다4). 행위자 단위의 

분석에서는 이들이 제공한 생활시간일지를 모두 활용하였으며, 행동시간량에 

대한 분석에서는 이들 중 이틀째의 생활시간일지만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선택

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이 생활시간일지의 작성에 

적응되어 이틀째의 생활시간일지가 보다 충실하다. 둘째, 상대적으로 큰 사례수

를 감안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2004년 조사의 27,081명, 2009

년 자료의 17,056명 등 총 44,137명의 시간일지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변수 

(1)종속변수 

2004년 KTUS는 총 2009년 KTUS는 전체 144개의 소분류 행동체계를 사용

하고 있다. 이 중 컴퓨터 게임, 컴퓨터를 이용한 검색, 컴퓨터를 이용한 교제 및 

기타 컴퓨터 사용의 4개 소분류활동이 명확하게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활

동이다. 2009년 자료에서는 3개의 무점포쇼핑(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무점포쇼핑 코드는 참여율 및 행동시간량이 극히 미미할 뿐 아

니라, 분석적으로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기존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인터넷 이용의 세 

4) 10세에서 17세 까지의 컴퓨터 이용에 대한 생활시간일지에 대한 연구로는 정재기(2007)와 정재기

(2011)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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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종속변수는 ‘인터넷 이용빈도로, 행위자가 조사된 이틀 동안 컴퓨터 

관련 행동을 며칠이나 하였는가를 측정한 것이다. 컴퓨터를 매일 이용하는 행

위자와 그렇지 않은 행위자 그리고 비사용자를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일

반적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행위자들을 매일 사용하는 행위자

로 규정하는 연구를 따른 것이다(Bimber, 2000).

두 번째 종속변수는 행위자들의 인터넷 관련활동의 포괄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틀간의 생활시간일지에서 총 몇 개의 컴퓨터 관련활동이 보고되었느

냐를 측정하였다. 2004년의 경우에는 최대 3개까지의 행동이 보고될 수 있으며, 

2009년의 경우에는 최대 4개까지의 컴퓨터 관련활동이 보고될 수 있다. 행위자

가 이틀에 걸쳐 같은 인터넷 관련활동을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하나의 컴퓨터 

관련행동으로 간주하였다. 2004년과 2009년의 인터넷 관련 코드의 수가 다르다

는 점 때문에 행동수를 종속변수로 삼는 것보다는 복수의 행동을 보고한 이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인터넷 비상용자, 단일행동 사용자, 복수행동 사용자로 나

누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세 번째 종속변수는 개별적인 인터넷 관련활동의 행동시간량이다. 본파델리

(Bonfadelli, 2002)와 피터와 발켄버그(Peter and Valkenburg, 2006)에 따라 정보

지향적 인터넷 이용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검색시간을, 오락지향적 인터넷 이용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컴퓨터 게임시간에 대한 행동시간량을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일반적으로 정보격차관련 연구는 성, 연령, 지역규모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

른 컴퓨터 이용여부 및 이용형태의 변이에 관심을 갖는다. 이 중 본 연구의 주

된 관심이 되는 것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의 효과이다.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과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의해 측정하였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였다. 본인의 교육은 현재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만 25

세 이하의 응답자의 경우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졸업하는 것을 최종학

력으로 하였으며, 그 이상의 연령자의 경우에는 현재 취득한 최종학력을 기준

으로 분류하였다. 범주변수이기 때문에 가변수화하여 분석하였으나, 결과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연속변수로 간주하여 분석에 사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정보화의 확산에 따른 인터넷 이용행태의 전반적인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연도변수를 추가하였다. 또, 다양한 속성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의 차이



96 한국인구학

를 검토하기 위하여, 연도변수와 다양한 독립변수간의 상호작용항을 분석에 포

함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세 개의 범주의 종속변수 두 가지와 행동시간량이다. 

예비적인 분석의 결과, 인터넷 이용빈도에 대한 분석은 다항로짓회귀분석과 서

열회귀분석간의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서열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

였다. 한편, 인터넷 이용의 포괄성에 대해서는 다항로짓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특정행동에 종사하지 않은 이들이 많을 때, 이들 행동의 이용시간에 대해서

는 토빗회귀분석이 선호된다(Long, 1997; 정재기, 2011). 그러나, 분석결과에 본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시간량에 대한 분석에서는 일반최

소자승법에 의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표 1> 표본의 성격: 2004년과 2009년

연도(사례수) 연령 여성비율 가구소득(월) 농가비율(%) 대졸자비율(%)

2004(27081) 42.94 52 228.91 8 22.7

2009(17056) 45.00 51 298.90 7 24.3

<표 1>은 2004년과 2009년의 전체 표본의 성격을 연령, 성별, 농가여부, 교

육 및 가구소득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연령과 (명목)가구소득, 

그리고 대졸자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농가비율과 여성비율은 약 1% 정도 감소

하였다. 이들 표본의 성격의 변화는 5년간의 한국사회의 변화의 흐름과 일관되

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2> 인터넷 이용행태의 비교: 2004년과 2009년
인터넷 이용빈도 활동수

(행위자기준)

컴퓨터 

게임시간(분)
검색시간(분)

매일이용(%) 이용(%) 비이용(%)

2004 18.3 16.2 65.5 1.24 10.2 10.8

2009 18.6 18.7 62.6 1.27 13.8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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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인터넷 이용빈도, 이용의 다양성, 구체적인 인터넷 행동시간량을 

두 년도에 걸쳐 비교하고 있다. 먼저 시간일지 조사기간 동안 인터넷 이용 행

동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자는 2004년 65.5%에서 62.6%로 감소하고, 이틀 중 하

루의 시간일지에 인터넷 이용 행동을 보고한 이들의 비율은 16.2%에서 18.7%

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매일 인터넷을 이용한 18세 이상 성인

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활동의 다양성 역시 증가하였다. 전반적인 

활동 수도 증가하였으며(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두 개 이상의 인터넷 

활동을 보고한 이들이 전체 표본 중 5.6%에서 6.5%로 증가하였다. 컴퓨터 게임

시간의 감소폭이 3분 정도였으며, 검색시간은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p=.502). 이

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변화의 폭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인터넷 이용빈도와 

인터넷 포괄성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인터넷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다양

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컴퓨터 이용빈도에 대한 서열회귀분석의 결과
(N=44137)

 모형 1 모형 2

계수 유의도 계수 유의도

범주 1 -1.157(0.12) .000 -1.316(.13) .000

범주 2 .039(0.12) .748 -.118(.13) .349

변수 연령 -.080(.00) .000 -.085(.001) .000

여성 -.742(.02) .000 -.670(.029) .000

교육 .396(.01) .000 .399 (.01) .000

가구소득 .000(.00) .122 .000(.00) .110

비농가 .391(.06) .000 .388(.06) .000

2009년 .240(.02) .000 -.147(.08) .069

상호작용 연도*성 -181(.05) .000

연도*연령 .013(.04) .000

<표 3>은 이틀 중 컴퓨터를 이용한 날짜를 종속변수로 한 서열회귀변수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형 1은 양년도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후 연도변수를 

추가하였다.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컴퓨터를 이용한 날짜에 영향을 미

침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컴퓨터를 이용한 날짜

가 증가하고 있다. 또, 농가에 거주할수록, 여성이 남성에 비해 컴퓨터를 이용한 

날짜가 상대적으로 적다. 마지막으로 연도변수의 효과는 다른 속성이 같을 때, 

2004년에 비해 2009년에 컴퓨터를 이용한 날짜가 하루 증가할수록 우도비가 

1.24배(=exp(.240))임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은 2004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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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비해 자주 이용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모형 2는 연도와 다양한 관련요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후 그 

중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도와 성, 연도와 연령과의 상호작용효과

가 발견되었다. 계수의 방향을 검토해보면, 성별 차이는 2009년이 2004년에 비

해 더 커 오히려 5년의 기간 동안 컴퓨터 사용일 수에 있어서의 남녀차이는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의 효과는 2009년이 줄어들어 컴퓨터 사용일

수의 연령별 격차는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모형 2의 격차

는 연령별 이용격차는 다소 감소했지만, 성별 이용격차는 오히려 증가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행위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총 4개의 생활시간 행동분류 중 

이틀에 걸쳐 보고된 행동의 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다항회귀분석(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시도하였다. 단수행동 사용자와 복수행동 

사용자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상, 단수행동 사용자를 준거집단으로 한 회귀분석

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되고 있다.

<표 4> 컴퓨터 이용의 다양성에 대한 다항로짓회귀분석결과
(N=44137)

비사용/단일행동이용

(준거: 단일행동)

모형 1 모형 2

계수 유의도 계수 유의도

변수 연령 .068(.00) .000 .068(.00) .000

여성 .628(.03) .000 .552(.03) .000

교육 -.351(.01) .000 -.352(.01) .000

가구소득 .001(.01) .856 .001(.01) .861

비농가 -.417(.07) .000 -.416(.07) .000

2009년 -.151(.03) .000 -.240(.04) .000

상호작용 연도*성 .199(.05) .000

복수행동/단일행동(준거: 단일행동)

변수 연령 -.028(.00) .000

여성 -.313(.05) .000

교육 .125(.02) .000

가구소득 -.075(.01) .000

비농가 -.201(.12) .099

2009년 .188(.05) .000

모형 1은 기본적인 관련변인 외에 연도변수만을 추가한 모형이다. 분석결과

는 여성, 고연령, 농가거주, 저소득의 속성이 인터넷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소득은 비이용자와 단일행동 이용자사이의 예측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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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한편, 단일행동 사용자와 복수행동 사용자 사이의 비교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두 개 이상의 인터넷 관련활동

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의외로,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인터넷 관련 하나

의 행동만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농가여부는 단일행동 사용자와 

복수행동 사용자를 예측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았다. 조사연도 변수는 두 개의 

회귀식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같은 속성을 가진 행위자라면 

2004년에 비해 2009년에 비이용자보다는 단일행동 사용자가 될 확률이 높고, 

단일행동 사용자보다는 복수행동 사용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전반적으로 행위자들의 인터넷 관련 행동의 다양성이 증가된 것으

로 해석된다.

한편, 연도와 다른 속성과의 상호작용항의 결과를 보여주는 모형 2는 비이용

자와 단일행동 사용자 사이의 비교에서 연도와 성의 유의미한 상호작용항이 발

견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른 속성이 같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비이용자가 될 우

도비는 2004년에는 1.8(=exp(.597))배 높았으나 2009년에는 2.3(=exp(.597+.265))

배 높아, 행동의 다양성에 있어서 남녀 간의 인터넷 이용격차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행동 사용자와 복수행동 사용자를 비교할 때에는 이러한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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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검색시간과 컴퓨터 게임시간에 대한 일반회귀분석결과
(N=44137)

 게임시간
모형 1 모형 2

계수 유의도 계수 유의도

변수 연령 -.722(.02) .000 -.785(.02) .000

여성 -14.156(.41) .000 -14.153(.41) .000

교육 -1.300(.23) .000 -1.273(.23) .000

가구소득 -.020(.00) .000 -.019(.00) .000

비농가 -.676(.77) .382 -.784(.77) .311

2009년 -.701(.43) .100 -7.849(1.2) .000

상호작용 연도*성 .161(.03) .000

검색시간

변수 연령 -.312(.01) .000 -.331(.01) .000

여성 -1.776(.29) .000 -1.101(.38) .003

교육 4.938(.16) .000 5.302(.20) .000

가구소득 -.007(.00) .000 -.006(.00) .000

비농가 -.688(.55) .213 -.747(.55) .177

2009년 .371(.30) .223 1.285(1.6) .429

상호작용 연도*연령 .049(.02) .030

연도*교육 -.943(.32) .003

연도*성 -1.723(.60) .004

<표 5>는 컴퓨터 게임시간과 검색시간에 대한 토빗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이 두 행동만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 행동이 각각 정보지향적인 인

터넷 이용과 오락지향적인 인터넷 이용을 대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선, 

컴퓨터 게임시간에 대한 분석결과 중 모형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

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여성이 비해 남성이 

더 컴퓨터 이용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에 거주하는 것은 컴퓨

터 이용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연도별 

변수의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모형 2는 연도변수와 

연령의 상호작용항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상호작용

항의 계수는 2004년에 비해 2009년에 연령의 부적인 효과가 감소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즉, 컴퓨터 게임시간에 있어서 연령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검색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는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을수록 검색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인터넷 사용격차에 대한 분석결과

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 여성에 비해 남성이 검색시간이 많았으

며, 연령이 낮을수록 검색시간이 증가하였다. 농가여부는 검색시간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하였다. 한편, 모형 2는 연도와 다른 속성과의 다수의 상호작용이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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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상호작용항의 계수에 주의해서 결과를 살펴

보면, 주 효과의 항과 상호작용항의 계수의 방향이 다른 연령과 교육의 경우, 

검색시간에 대한 격차가 2004년에 비해 2009년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남성과 여성의 검색시간의 차이는 2004년에 비해 2009년에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의 성별 이용격

차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인터넷 이용빈도, 인터넷 이용의 다양성 그리고 검색과 컴퓨터 게

임의 행동시간량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2004년과 2009년 사이의 기간 동안 한

국인들의 인터넷 관련활동의 변화를 파악하는 한편, 정보격차론의 관점에서 다

양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수의 영향력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연구결

과를 요약하면, 첫째, 전반적으로 인터넷 이용 빈도는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활

동의 다양성 역시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은 인터넷을 더 자주, 더 다

양하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 소득으로 측정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검색시간이 증가하고, 컴퓨터 게임시간이 감소하는 패턴은 

2004년과 2009년 공히 발견되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가 

한국사회에서도 발견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인터넷 이용의 빈도와 다양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인터넷 활용패턴의 차이는 오

히려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용의 성별격차는 전반적인 정보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행동시간을 연구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론인 시간일지 자료를 이

용하여, 한국인들의 인터넷 이용시간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연구이다. 또, 두 개

연도를 비교함으로써, 접근이 아닌 이용의 측면에서 시계열적 비교를 시도한 

연구라는 점에서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정보격차론의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해보면, 정보화의 진행정도가 

높은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인터넷 이용성향의 차이, 다시 말

해, 이용격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수의 서구 연구들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정보지향적(Koiyusilta, T.P.Lintonen and Rimpela, 2007) 혹은 

자본증진적(Dimmagio and Cohen, 2005)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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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가 낮을수록 오락지향적 혹은 행복추구적인 목적을 위한 인터넷 이용경향

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한국의 맥락에서 대표성 있는 생활시간조사자료

를 이용하여 이러한 경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의 의미가 있다. 한

편, 성별 이용격차는, 접근격차가 사라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더욱 심화되는 경향마저 발견하였다. 이러한 심화의 원인을 살피는 것은 본 연

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논의와 관련하여, 이러한 

성별격차의 지속 및 심화는 전업주부를 제외한,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

에서도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한편, 다양한 속성에 따른 인터넷 이용격차를 연도별로 비교함에 따라, 정보

화의 확산과 정보격차 간의 관계에 대한 정규화론과 계층화론을 경험적으로 검

증해보고자 하였다. 이용빈도의 측면이나, 컴퓨터 이용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  

2004년에 비해 2009년의 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가 감소하고 있어 정규화론을 

지지해주고 있다. 이에 반해, 성별 이용격차는 인터넷 이용빈도나 인터넷 활동 

다양성에 있어서 오히려 증가하여 계층화론을 지지하고 있다. 또,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격차는 상대적으로 큰 표본크기에도 불구하고 두 조사연도에 따른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오직 검색시간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역

시 정보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용격차가 존

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층화론을 지지하는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

한 연구결과들은 다른 자료와의 체계적인 비교(남은영․최유정 2008), 또 조사

연구 연도의 축적을 통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의 일반적인 시

간활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터넷 활동에 대해서 제

한적인 수의 행동분류코드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행동의 다양

한 목적 및 맥락 그리고 이들이 방문한 사이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담

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그들의 주된 목적이 ‘자본증진적’인 것인지 ‘행

복추구적’인 것인지에 대한 매우 엄밀한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적절하지 못하

다는 것이다. 자료의 또 다른 한계로는, 행위자들의 자유시간 내에서 행해지는 

인터넷 활용만을 조사했을 뿐, 직장에서 행해지는 인터넷 관련활동에 대한 정

보는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시간일지에서 대부분 직장에서의 노동시간에 

대한 보고는 그 구체적인 맥락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

인 시간일지를 통해 직장에서의 인터넷 이용활동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기는 

5) 예를 들어, 정보격차지수를 분석하여 시계열적 비교를 시도한 정영호․이혜미(2010)에 따르면, 연

령별 이용격차역시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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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정재기, 2008).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윤석·김규성·이희길·심수진(2009)의 

연구는 스웨덴과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모든 보고된 행동에 인터넷 활용여부

를 조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로는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근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

보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발견되는 인터넷 이용격차는 접근격차와 이용

격차가 함께 발현되어 나오는 결과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적어도 성별격

차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용격차의 문제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의 타당

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별 접근격차가 거의 사라

진 것으로 판단되는 2009년의 성별 이용격차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성별 이용격차가 증대되었다는 본 연구의 발견이 성별 간 접근의 격차에서 기

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또,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오락지

향적 인터넷 이용은 오히려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은 이들에게 더욱 많이 발견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격차가 인터넷 이용성향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기여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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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der, Social Economic Status and Internet Use: 

Based on Time Diary Data

Jaeki Jeong

Based on two cross-sectional Time Diary data.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in 
internet use pattern of Koreans. Building on the literatures on Digital Divides, it 
traces the changes in frequency, diversity and specific purpose of internet use and 
trie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se changes. The results show that the frequency 
and diversity of internet use increases across five years. They also reveal that the 
usage gap in internet between genders increases While the usage gap across social 
economic status still exists. The implication of these results are discussed.

Key Words: Interet, Time diary data, Digitial divides, Game, Search




